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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을 알아보고자 한 본 연구는 2020

년 1월 1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코로나 19관련 대통령 연설문을 구조적 토픽모

델링과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유입 초반인 1차 확산과 사랑제

일교회 관련 집단감염 및 진보・보수 집회가 발생한 2차 확산 시기에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감염병 확산 관련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부정적 감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차 확산부터 토픽과 감성의 변화는 확진자 수와 특정 사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감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염병과

관련된 토픽보다 경제와 관련된 토픽이 높게 발현되었다. 한편, 효과적 위기 메시지 요소

를 제시하는 IDEA모델을 통해 연설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재화’와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 요소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조치에 대해 알리

기 보다 경제 회복 및 지원 관련 메시지를 긍정적 감성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대통령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였다는 점, 그리

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위기 커뮤니케이션, 대통령 연설문, IDEA모델, 토픽모델링, 감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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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각 국가 지도자의 위기관

리능력의 시험무대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지도

자로서 위기대응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김영수, 2021). 2021년 7월, C-SPAN

이 실시한 ‘대통령 리더십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퇴임한 미국 대통령 44명 중 41위를 차지했고 이후 

재선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브라질 대통령인 보우

소나루도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

께 경제 위기와 기아 확산 등에 대처하지 못해 '헌

정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BBC, 2021.10.04) 결국 대통령 탄핵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위기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극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

령의 커뮤니케이션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박석원, 2011). 또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

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의 지지도, 정권

유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박춘우, 

2015)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활발

한 커뮤니케이션을 펼치게 된다. 대통령의 연설문

은 이러한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정치의제를 설정하며 중요 

사회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Eshbaugh-Soha, 2010a, 2010b), 정권의 가치

지향, 정책우선순위를 포괄하는 국정목표나 국정

철학을 직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이창길, 

2010)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한 양의 정보

가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Eshbaugh-Soha, 

2010b). 특히, 국가위기상황에서 행해지는 연설은 

위기에 대한 진단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향후 대

책까지 폭 넓게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백영순, 2014). 이러한 이유로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해 위기 커뮤

니케이션을 분석한 연구들이 늘고있다 (Adu & 

Amankwah, 2021; Benoit & Henson, 2009; Burni 

& Tamaki, 2021; Liu, 2007). 자연재해 위기상황에

서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분석한 베노이트와 한센

(Benoit & Henson, 2009)은 위기로 인해 손상된 

대통령의 이미지 회복전략을 분석하였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나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 아두

와 아만콰(Adu & Amankwah, 2021)의 연구와 브라

질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 브루니와 타마키

(Burni & Tamaki, 2021)의 연구 또한 대통령이 효

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대통령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지에 주된 초점

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텍

스트 마이닝 분석법을 활용해 대통령의 커뮤니케

이션에 사용된 토픽을 중심으로 위기 커뮤니케이

션의 적절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텍스트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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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은 텍스트 내에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주된 논의 및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

할 수 있고(Chakraborty et al., 2014), 연구의 객관

적 타당성 및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방

법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

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서 지도자의 정책 판단, 위기인식 및 관리는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혹은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영향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감염

병 확산 시기별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커뮤니케

이션을 토픽모델링과 감성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위기 시 대통령의 연설문은 위기에 대한 대통

령의 진단과 대응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중시하는 가치나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이창길, 2010; 백영순, 2014). 코

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 연설문

이 어떠한 주제들로 채워졌으며, 이러한 주제들이 

시기별 확진자 수나, 특정 사건을 고려할 때 적절

한 주제였는지, 또한 도출된 주제가 IDEA 모델에 

비추어 효율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이었는지 분

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연설문에 나타난 

감정 요인에 주목하였는데, 감정은 위기 책임성 

인식 등 (Choi & Lin, 2007) 공중이 위기를 인지하

고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Jin, Pang, & 

Cameron, 2012),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국가 

위기상황에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연설에

서 전달되는 감정적 요소는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함께, 국민의 위기 상황인식 및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설문에 나타난 

감성요소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

국가 위기상황 시 대통령 연설의 중요성

2020년 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

나19)로 인해 전세계는 사상초유의 위기 상황에 봉

착해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JHU CSSE, 2021)에 따

르면2021년 12월 12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세

계적으로 약 531만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적 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

정해졌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증가 등 정신건강 측

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You, 2020)가 보고

되는 등 사회 다방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국가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로 정

의될 수 있는데 국가적 위기란 “국가의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

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박상현, 2015, p. 44).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

에서 국내외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가목표

를 설정하여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김호진, 1992),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

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커뮤니케

이션을 전개해야 한다(정찬권, 2010). 국민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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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극복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

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국민연설이 가장 대표

적이다(김혁, 2014).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이 국

가의 비전을 전달하는 공적 담론으로, 국민은 연설

을 통해 대통령의 중심 가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과 지향하는 바에 대한 추측이 가능

하다 (박준형・유호선・김태영・한희정・오효정, 2017). 

또한,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정운영에 대

한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

기도 한다(Edward & Barrett, 2000). 특히, 긍정적

인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해 대통령은 다양

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연설

을 진행해야 하며(가상준・노규형, 2010)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이 위기

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지지

율은 최대의 관심사였다.

대통령 연설에 따른 지지율 변화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상준・노규형, 2010)에 따르면, 부정적인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긍정적 경제 의

제를 포함하지 못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여론에 

자주 언급되는 사안을 연설문에 우선 배치하여 대

중의 호응과 지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Canes-Wrone & Shotts, 2004; Hill 

1998). 즉,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이 중시하는 의

제뿐만 아니라 여론 의제를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

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참고
<그림 1>  코로나 19 확산시기에 따른 대통령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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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기상황에서 전달되는 연설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반영하

게 된다는 점에서(김혁, 2014) 위기극복을 위한 대

통령의 중심의제가 무엇인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여론의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위기 극복을 위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위기상황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한 선

행 연구를 보면 자연재해(Benoit & Henson, 2009; 

Holmqvist, 2018; Liu, 2007), 감염병(Adu & 

Amankwah, 2021; Burni & Tamaki, 2021; Hatcher, 

2020)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노이트와 헨슨

(Benoit & Henson, 2009)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상

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분석

했는데, 부시 대통령은 느리고 서투른 커뮤니케이

션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는 다음 재선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해처

(Hatcher, 2020)의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이 질병예

방센터의 지침을 지지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옹호해 혼란을 퍼뜨리는 커

뮤니케이션을 전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감

염 관련 책임을 다른 기관에 돌려 보건 이슈를 둘

러싼 문제를 가중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브라질 대통령의 커뮤니케이

션을 분석한 선행연구(Burni & Tamaki, 2021)에서

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감염병 확산과 사망자 증

가에 대한 우려를 거의 표명하지 않고 감염병을 

일반적인 ‘감기’ 정도로 치부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보우소나

루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은 위기상황에서 사회 

분열과 감염병의 정치화를 조장하거나 상황을 악

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같이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은 대통령의 위기 

인식 및 위기관리 소통능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

해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Coombs, 1999). 선

행연구를 보면,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

해 다양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모델(e.g. 

STREMII, SMCC, IDEA)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IDEA(Internalization, 

Distribution, Explanation, Action)’ 모델은 위기 발

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제시된 

모델로(Sellnow, Lane, Sellnow & Littlefield, 2017),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

로 알려져 있다(Sellnow-Richmond, George & 

Sellnow, 2018).

셀노우와 셀노우(Sellnow & Sellnow, 2013)가 

개발한 IDEA 모델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

로 내재화(Internalization), 설명(Explanation), 행

동(Action)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

저, ‘내재화’는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요소로 위험

이 개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위험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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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력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수용자가 메시

지에 집중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성을 높이는 내재화 요소의 예시를 보면, “코로나, 

완치돼도 심각한 후유증 남는다”, “지속되는 감염

병 확산으로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지역 확산 심각한 상황이다”와 

같이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다음으로,‘설명’은 인지적 측면의 요

소로 현재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며, 위기상

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백신 

확보를 위해 협약을 진행 중이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와 같이 현재 

위기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적 조치

를 의미하며, 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요소로 특히 중요하다(Frisby, Sellnow, Lane, Veil, 

& Sellnow, 2013). 행동 제시가 모호할 경우, 수용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거

나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행동옵션을 제시해야 

한다(Sellnow, Iverson, & Sellnow, 2017). 예를 들

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보

호하라"는 메시지 보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모임을 자제하라"고 구체적 행동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작성된 위

기 메시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Distribution)

되어 다수의 청중에게 도달되어야 한다(Anthony, 

Sellnow, & Millner, 2013). 

IDEA 모델은 위기상황에서의 효용성을 인정받

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Mugunga & Napakol, 2020; Salazar & Sellnow, 2021; 

Sellnow, Iverson, & Sellnow, 2017; Sellnow-Richmond, 

George, & Sellnow, 2018). 그 중 보건 위기 분야에서 

우간다 정부의 B형 간염 예방 메시지를 분석한 연

구(Mugunga & Napakol, 2020)에서는 우간다 정부

가 IDEA 모델의 메시지 요소 중 ‘내재화’, ‘설명’, 

‘행동’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

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위기메시지를 IDEA모델

을 통해 분석한 연구(Sellnow-Richmond, George, 

& Sellnow, 2018)에서는 ‘내재화’와 ‘행동’ 요소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 요소가 보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위

기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살라자르(Salazar & 

Sellnow, 2021)의 연구에서는 ‘내재화’, ‘설명’, ‘행

동’ 요소가 모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는 코로나19 관련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문에 

IDEA모델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메시지 요소가 포

함되었는지, 부족한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토

픽모델링 결과를 해석하는데 IDEA 모델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위기상황에서 감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감정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핵심 

변인 중의 하나로 연구되어 왔다 (Choi & Lin, 

2009a, 2009b; Coombs & Holladay, 2005; Jin, 

Pang, & Cameron, 2012). 실제로 감정은 메시지 



코로나19 확산 시기별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석 13

수용자가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점(anchor)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됐다

(Jin, Pang, & Cameron, 2012). 동일한 내용의 메시

지라도 긍정 또는 부정적 수사를 통해 전달할 때 

수용자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Brunken, 2006).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은 긍정적 

메시지보다 부정적 메시지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Henard, 2002), 그 이유는 부정

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더 진단적(diagnostic), 

혹은 유용하다고(김성진·김종근, 2010)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Maheswaran & Meyers-Levy, 

1990). 또한 부정적 메시지는 체계적이고 세심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는 견해도 제시되었다(George, 2000). 하지만 반대

로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 메시지와 달리, 부정적인 

메시지는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수 있

기에(Fredrickson et al., 2003) 긍정적 메시지를 활

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긍

정적인 메시지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올바

른 행동을 취하게 하는 등 상황을 대처하는 데 도

움을 준다는 설명이다(Fredrickson et al., 2003). 위

기상황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메시지는 공포감

을 유발하여 회피 등 극단적인 대처를 유도할 수 

있는(Vemprala, Bhatt, Valecha & Rao, 2021) 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메시지는 위기에 둔감 하게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에(Wilson, 

2018), 대통령은 위기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예: 객관적 위험 인식 수준, 대중의 감정 상태 등) 

상황에 맞는 감성을 위기메시지에서 전달해야 한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연설 분석

정책 형성 및 국정 운영 전반의 행태를 파악 하

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 연설문은 

정치철학과 정책 집행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텍

스트로서 정치학(김수정, 2020; 김혁, 2014; 박준형 

외, 2017; 이창길, 2010), 커뮤니케이션학(김희

정・김영은・이민규, 2012; 백영순, 2014; 이상휘, 

20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되어 왔다. 특히,  

텍스트 내에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주된 논의 및 표현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는(Chakraborty et al., 2014) 텍스트마

이닝을 활용한 연구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토픽모델링은 비구조화된 텍스트 

자료들의 뭉치로부터 의미 있는 주제(토픽)들을 

추출해주는 확률모델 알고리즘으로서 방대한 텍

스트 자료로부터 맥락과 관련된 단서들을 이용하

여 해석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추출해준다(Blei 

et al., 2003).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커뮤

니케이션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

되고 있어(Jin & Spence, 2021), 최근 이러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 연설문을 분석한 연구들이 늘고 

있다 (김성국·이태휘, 2020; 박정원·유광민, 2020; 

Meneses, 2021; Miranda & Bringula, 2021). 먼저, 

김성국과 이태휘(2020)는 대통령 연설문을 토픽모

델링으로 분석하여 각 대통령의 국정 주제와 비교

하였으며, 박정원과 유광민(2020)의 연구에서도 



14 광고PR실학연구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정권 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

였다. 13명의 필리핀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분석한 

연구(Miranda & Bringula, 2021)에서는 대통령들에

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토픽을 통해 필리핀 대통령

들이 중시하는 의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이 토픽모델링을 통한 연설문 분석은 대통령

이 중시하는 의제나 정책 등을 살펴보는 데 용이하

게 사용되고 있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토픽모델링처럼 내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의 감성 또한 

분석할 수 있는데, 감성 분석은 주요 어휘가 긍정

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는 감성극성에 따라 사전

에 정의된 감성 사전을 구축하고, 새로운 문서가 

갖는 어휘들의 감성극성을 분석하여 문서 전체의 

감성을 도출하는 방법이다(김남규·이동훈·최호

창, 2017). 감성분석은 주로 리뷰나 SNS 위주로 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에는 연설문의 어조를 

감성분석으로 알아보는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

했다(Dilai, Onukevych & Dilay, 2018; Liu & Lei, 

2018; Miranda & Bringula, 2021; Rydeen, 2018). 

예를 들어, 필리핀 역대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분석

한 연구(Miranda & Bringula, 2021)에서는 긍정적 

연설들이 주를 이뤘지만, 국가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부정적 연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

가 상황에 따라 연설의 감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는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추출해주는 토픽

모델링과 함께 텍스트에서 어떠한 감성이 우세하

게 나타나는지 분석해주는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앞서 소개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코로

나19 기간 동안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과정을 토픽 모델링 기법

을 통해 분석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토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

께, 연설문에 나타난 감정요인에 주목하였는데, 
감정은 위기 책임성 인식 등 (Choi & Lin, 2007) 
공중이 위기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

치며(Jin, Pang, & Cameron, 2012),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코로나 19라는 위기상황에서 최고 통수권

자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전달되는 감정적 요소는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함께, 국민의 위기 상

황인식 및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코로나19 주요 확산 시기별 대통령 연

설문에 나타난 토픽은 무엇이며 어떻

게 변화하는가?

 <연구문제2> 코로나19 주요 확산 시기별 대통령 

연설문의 감성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

는가?

연구방법

연구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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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

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19일부터 2021년 10월 31

일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청와대 웹사이트(http://www.president.go.kr) 내

에서 대통령 연설 기록을 추출하였으며 이후 스크

리닝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연설문만을 분석

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한 시기를 4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

용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이진희・박민숙・이상

원, 2021)를 참고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시

기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한 시점 혹은 확진자 감소

로 인하여 거리두기가 조정된 시점까지를 기준으

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의 코

로나19 관련 뉴스보도 추이를 살펴보고 보도 추이

가 급증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을 선정하여 주요 

사건으로 포함하였다. <그림2>는 확진자 수에 따

라 시기를 구분한 것이며 시기별 주요 사건은 <표 

1>과 같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연설문은 

1차 확산 47건, 2차 확산 42건, 3차 확산 36건, 4차 

확산 25건으로 총 150건이었다.

연구 절차 및 분석

1) IDEA모델의 조작적 정의

IDEA모델의 각 변인은 에볼라 감염병 위기상황

에서 IDEA모델을 분석틀로 활용한 선행연구

(Salazar & Sellnow, 2021)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표 2> 참조). 또한 분

석을 위하여 대학원생 두 명의 코더가 코딩에 참여

하였으며 변인에 대한 이해를 거쳐 코딩을 실시하

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코헨의 카파(Cohen’s 

Kappa)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코더간 신뢰도는 .92 

~ 1.0으로 나타났다. 

2) 데이터 전처리

분석을 위하여 R program (R Foundation for 

<그림 2> 확진자 수에 따른 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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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코로나19 확산 시기별 주요사건 및 정부 대응

정부 정책 주요 사건

1차 확산
20.01.19 -20.04.20

(47건)

대통령 “정부 믿고 과도한 불안 자제”(20.01.26) 
정부 “코로나19, 집단 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어” 

(20.02.12) 
대통령 “코로나 불안 떨치고 일상활동 하라”(20.02.12) 

정부 “중국입국금지 불허” (20.02.24)

대구・경북 신천지 집단감염(20.02.18)
관련 확진: 5213명, [거리두기 없음]

중국 입국금지 청원 76만명 돌파(20.02.23) [거리두기 
없음]

4.15 제 21대 총선(20.04.15) 
[거리두기 2단계]

2차 확산
20.04.21–20.09.28

(42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6.01)
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애국” (20.07.02)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20.07.30)
특별여행주간 발표(숙박 50%할인)(20.08.09)
대통령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방역 

모범국”(20.08.11)
2차 긴급재난지원금(20.09.22)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20.05.07)
관련 확진: 271명, [거리두기 1단계]
리치웨이 관련 집단감염 (20.06.04) 
관련 확진: 210명, [거리두기 1단계]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20.08.12)
관련 확진: 1156명, [거리두기 1단계]

광화문 보수 집회(20.08.15)
관련 확진: 510명 [거리두기 1단계]

민주노총 집회(20.08.15)
관련 확진: 3명, [거리두기 1단계]

3차 확산
20.09.29-21.03.31

(36건)

대통령”거리두기 하향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신감”(20.10.12)

대통령 “빠른 경제회복 기대 소비진작 동참해 
달라”(20.10.26)

대통령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20.12.09)

3차 재난 지원금(21.01.11)
4차 재난 지원금(21.03.29)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20.11.27)
관련 확진: 1203명, [거리두기 2단계]
BTJ열방센터 관련 집단감염 (20.12.03)
관련 확진: 787명, [거리두기 2단계]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21.01.24) 

관련 확진: 497명, [거리두기 2.5단계]

4차 확산
21.04.01-21.10.31

(25건)

백신 접종 본격화(21.04.01)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21.05.23)

대통령 “K방역이 국제적 표준이 됐다”
(21.06.21)

5차 재난 지원금(21.09.06)
위드코로나 시행(21.11.01)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인
(21.04.18) [거리두기 2단계]

홍대 원어민 강사 관련 집단감염(21.06.22) 
관련 확진: 242명, [거리두기 2단계]

<표 2> IDEA모델의 조작적 정의

요소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예시
코더간
신뢰도

내재화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요소로,위기에 대한 공중의 주의를 
끌고 그러한 주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정서적으로 위험과 개인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밝혀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
확진자 수 증가 등 .92

설명

인지적 측면의 요소로, 위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조직이 진행하는 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경제 정책, 백신 정책 등 .94

조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알리는 것
예방 수칙 전달, 마스크 착용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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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의 한국어 형

태소 분석 패키지인 ‘KoNLP’패키지를 이용하여 토

큰화(tokenization) 및 원형 복원(lemmatization)을 

진행하였다. 토큰화는 주어진 말 뭉치에서 토큰이

라 불리는 단위(단어, 단어구 등)로 분리하는 과정

을 말하며, 원형 복원은 다양한 형태의 단어들을 

그 뿌리 단어로 변환 처리하여 단어 개수를 줄이는 

과정이다. 토픽모델링의 모형 추정에서 텍스트 전

처리(Text preprocessing)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보고되고 있다(박한샘・김동

현・장성주, 2019). 이 과정을 통하여 의미 파악이 

어려운 조사, 형용사, 동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명

사만을 추출하였다. 이후 ‘tm’패키지를 활용하여 

불용어 처리, 특수문자, 숫자 제거 등을 시행하였

다(Jun, 2015). 1차 정제 데이터에서 ‘신종’, ‘코로

나’,‘감염병’처럼 단순명사로 분리되어 분석에 오류

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는 원문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와 같이 고유명사와 복합명사로 변환시

켰다. 또한 ‘지자체들’, ‘의료진들’ 등의 복수명사를 

단수명사로 변경하였으며, ‘개’, ‘명’ 등 단위를 표현

하는 단어와 ‘얼마’, ‘어떤’ 등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상의 정제 과정을 통해 

7,642개의 명사 단어로 이루어져 있던 연설문에서, 

5,029개의 명사 단어가 추출되었다. 각 확산 시기

별 연설문의 다빈도 키워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1차 확산에서 4차 확산까지 상위

에 위치하는 주요 단어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통령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

함으로써 소속감을 강조하여 상황을 이겨 나가자

는 내용을 주로 사용하였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정부 대처에 대한 언급으로 ‘정부’라는 단어의 

빈도가 자주 등장하였으며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방역’과 ‘경제’에 대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확산에서는 앞선 확산 시기와는 달

<표 3> 확산 시기별 다빈도 키워드 변화

순위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 4차 확산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우리 248 국민 287 우리 253 백신 223

2 국민 205 우리 232 국민 225 국민 138

3 정부 199 정부 181 정부 213 정부 130

4 경제 174 경제 167 방역 156 우리 127

5 방역 139 방역 167 경제 146 경제 91

6 지원 114 상황 103 백신 105 접종 91

7 극복 89 국회 80 지원 85 방역 89

8 기업 86 지원 80 상황 72 회복 86

9 상황 85 협력 70 강화 66 세계 58

10 대응 80 일자리 66 노력 63 지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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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백신’단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토픽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주제모형(STM: structural 

topic modeling) 방법을 사용하여 연설문을 분석하

였다. STM은 메타 데이터와 토픽의 상관관계를 추

정할 수 있으며, 한 토픽을 다른 토픽과 구분하여 

해석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설동훈‧고
재훈‧유승환,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설문 작

성 시기를 메타 데이터로 활용하여, 시간 변화에 

따라 문서의 토픽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수의 토픽 수를 정하는 

것이다(이대영・이현숙, 2021). STM 패키지는 가

장 최적의 토픽 개수(k)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Held-out 가능도(Held-Out likelihood)와 의미적 일

관성(Semantic Coherence), 잔차(Residuals), 하한

(Lower Bound) 등 4개의 지표를 제공한다. 본 연구

에서는 최적 토픽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STM 토픽

의 개수를 3~10개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Held-Out likelihood 등 4개 지표의 결과를 확인하

여 토픽이 3개일 때 Held-Out likelihood가 높고 잔

차가 가장 적으며 일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개의 토픽 개수를 도

출하였다.

토픽 모델링 이후에는 토픽의 이름을 붙이기

(labeling) 위해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를 확인

하는 과정을 거쳤다. 토픽을 해석하고 명명하기 위

하여, ‘stm’ 패키지를 활용하여 토픽당 가장 중요한 

단어들의 highest probability, FREX, lift, score라는 

4가지 가중치를 참고하였다(장재윤・최연재・강

지연, 2020; Schmiedel et al. 2019). 먼저, highest 

probability는 토픽당 특정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a라는 토픽이 있다고 가정할 때 

a라는 토픽에서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

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FREX로 전반적인 단어 빈

도와 한 토픽에 대한 단어들의 배타성의 가중 평균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b라는 단어가 a라는 토픽

에서 가지는 중요도나 영향 정도에 해당하는 가중

치를 반영하여 단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는 lift로 빈도를 활용하여 단어를 구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a와 b라는 토픽이 존재할 때, a에서 빈도

가 높으면서 b토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로 

구성 된다. 마지막으로 score는 a토픽에 고유한 단

어를 확인하기 위해 a토픽 안의 b라는 단어가 다른 

토픽에서의 보이는 빈도를 로그 빈도를 통해 계산

하게 된다. 이중 FREX와 lift는 매우 희귀한 용어들

을 높게 랭크하여 사용 빈도가 적은 단어 혹은 잘

못 써진 단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장재

윤・최연재・강지연, 2020) 본 연구에서는 highest 

probability와 score에 주목하여 토픽을 명명하였

다. 라벨링 과정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두 명

의 광고홍보학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라벨링이 이루어진 12개의 토

픽 모두 만족할 만한 일치도를 보였다(일치율=92%).

4) 감성분석

본 연구는 사전 기반 판별 방법을 사용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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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사전은 군산대 Data 

Intelligence Lab에서 개발한 ‘KNU 한국어 감성 사

전(KNU Sentiment Lexicon)’으로, 우리말에서 보편

적으로 사용 되는 감정 표현을 탐지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상민・엄창민・온병원・
정동원, 2019). 분석 수준은 단어로, 연설문별 감성

지수는 먼저 한 연설문 속 단어 각각의 감성 점수

를 매기고 합산한 뒤 연설문의 총 단어 수로 나누

어 산출하였고, ‘SentimentAnalysis’ 패키지의 ‘ruleSentiment’ 

함수를 이용하여 산출되었다(최창식・임영호, 

2021). 계산된 감성지수는 양의 점수의 경우 긍정

적 표현이 부정적 표현보다 우세하며, 반대로 음의 

감성지수는 부정적 표현의 우세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 또한 지수의 값이 0으로 산출되는 

경우는 중립으로 해석하였다. 분석을 마친 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분석을 진행하여 감성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자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

해 시각화하였다. TF-IDF분석은 특정 키워드가 하

나의 문서에 얼마나 적게 나왔는가에 가중치를 주

는 방법으로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할 때 사용하며

(한기향, 2019) 개별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중요도

를 표현하는 데 우수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Lee, 

Lee & Lee, 2018).

연구결과

<연구문제1>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문제1>은 ‘코로나19 주요 확산 시기별 대

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토픽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

화하는가?’이다. 먼저, 코로나19의 국내 첫 발생 및 

이후 신천지와 대구・경북 중심의 감염병 확산 시

기인 1차(2020년 01월 19일부터 2020년 04월 20일

까지)에 속하는 대통령 연설문 47건을 분석한 결

과,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토픽은 <표 4>와 같다. 

토픽1은 ‘일상생활 지속’으로 ‘소상공인’, ‘최소화’, 

‘자영업자’, ‘정상적’, ‘일상생활’ 등의 키워드가 포

<표 4> 1차 확산 주요 토픽

토픽ID 토픽명 주요 키워드

1 일상 생활 지속

Highest Prob: 소상공인, 최소화, 자영업자,
지역경제, 경제활동, 정상적, 일상생활

Score: 경제활동, 소상공인, 지역경제,
자영업자, 최소화, 중앙정부, 정상적

2
대구・경북・신천지 

중심의 확산

Highest Prob: 확진자, 지자체, 의료진, 
지역사회, 마스크, 어려움, 신천지

Score: 수도권, 대유행, 신천지, 지역사회, 
확진자, 종교단체, 소규모

3 경제 위기

Highest Prob: 적극적, 어려움,
중소기업, 일자리, 비상경제, 세계적, 글로벌

Score: 세계적, 일자리, 중소기업,
글로벌, 비상경제, 국제사회,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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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으며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생생활을 정상

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토픽

2는 ‘대구・경북・신천지 중심의 확산’으로 ‘확진

자’, ‘어려움’, ‘지자체’, ‘신천지’ 등의 키워드가 나타

났으며 이는 신천지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산의 심

각성을 알리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

다. 토픽3은 ‘경제 위기’라는 토픽으로 ‘적극적’, ‘어

려움’, ‘일자리’, ‘비상경제’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

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

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이다. 

IDEA모델의 관점에서 추출된 토픽을 분석해 볼 

때, ‘대구・경북・신천지 중심의 확산’과 ‘경제 위

기’ 토픽은 확진자 수 증가와 위기 상황에 대해 알

림으로써 정서적 측면에서 경각심을 일으켜 공중

의 주의를 끈다는 점에서 ‘내재화’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 

‘일상생활 지속’이라는 토픽은 점점 증가하다가 

신천지・대구・경북 중심의 확산이 터진 2월 중순

부터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그림3>참조). 

1차 확산 시기에 ‘일상생활 지속’ 토픽이 초반에 

높게 발현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코로나19 초기 

대통령의 심각성 인식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대구・경북・신천지 중심의 확산’ 

토픽은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 3월에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는 1차 확산

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이다. 1월 초

반 ‘지역 확산’ 토픽 발현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지역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경제 위

기’ 토픽은 신천지 대구・경북 중심 확산 이후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태원 클럽, 리치웨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광화문 보수 집회 및 민주노총 

집회가 발생한 확산 시기인 2차(2020년 04월 21일

<그림 3> 1 차 확산 월별 토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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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20년 09월 28일까지)에 속하는 대통령 연설

문 45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키워드와 토픽은 <표 

5>와 같다. 토픽1은 ‘수도권 중심의 확산’이라는 주

제로 ‘확진자’, ‘어려움’,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2차 확산을 

맞아 확진자 수 증가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토픽2는 ‘K방역의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나

라’, ‘K방역’, ‘뒷받침’, ‘자부심’ 등의 키워드가 나타

났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우수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황을 잘 이겨 나가고 있으며 

자부심을 가진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토픽3은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일자리’, ‘한국판’, ‘책임감’, 

‘고용안전망’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표 5> 2차 확산 주요 토픽

토픽ID 토픽명 주요 키워드

1 수도권 중심의 확산

Highest Prob: 확진자, 어려움, 재확산, 
사회적거리두기, 지자체, 수도권, 온라인

Score: 지역감염, 확진자, 수도권, 
재확산, 거리두기, 의료계, 경제적

2 K방역의 우수성

Highest Prob: 대한민국, 의료진, 
우리나라, 한반도, K방역, 뒷받침, 치료제

Score: 자가격리, 한반도, 대한민국, 
치료제, 자부심, 공동체, 보건복지부

3 고용 안전망 강화

Highest Prob: 일자리, 디지털, 한국판, 
고용안전망, 어려움, 적극적, 활성화

Score: 책임감, 일자리, 디지털, 
고용안전망, 한국판, 사회안전망, 경쟁력

<그림 4> 2 차 확산 월별 토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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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한 고용문제를 한국판 고용안전망 구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IDEA모델의 관점에서 추출된 토픽을 살펴보면, 

확진자 수를 강조함으로써 공중의 주의를 끄는 ‘수

도권 중심의 확산’ 토픽은 ‘내재화’요소로 볼 수 있

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피해를 지원하겠다

는 ‘고용 안전망 강화’는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시행

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설명’요소

에 포함된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토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

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2차 확산에 나타난 토픽 중 가

장 높은 발현률을 보였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4>참조). ‘K

방역의 우수성’ 토픽은 우리나라 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내용

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때에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용안정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고

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망을 강화하

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으로 가장 낮은 발현

률을 보였고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

하는 추세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2차 확산 초반에는 ‘K방역의 우수

성’ 토픽이 높게 발현되었으며 이는 4월부터 점점 

감소하다가 8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급격히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확산’ 토

픽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8월부터 급격

히 발현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방역 수칙과 같은 예방 수칙에 대한 키워드가 적게 

나타난 것을 보아 행동조치보다는 상황의 심각성

을 전달하는 데 연설문 내용이 집중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동부구치소와 IM선교회 집단감염이 발생

한 확산시기인 3차 (2020년 09월 29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에 속하는 대통령 연설문 40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키워드와 토픽은 <표 6>와 같

다. 토픽1은 ‘경제 지원 및 회복’이라는 토픽으로 

‘백신접종’, ‘소상공인’, ‘적극적’, ‘재난지원금’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토픽2는 ‘방역 수칙 준수’로 

‘대규모’, ‘치료제’, ‘확진자’, ‘치료센터’, ‘방역수칙’, 

‘K방역’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K방역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극복가능성을 제시하고 개인 방역 수칙

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3

은 ‘고용 안정 지원’으로 ‘일자리’, ‘한국판’, ‘재확산’, 

‘일자리’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IDEA모델을 통해 토픽을 분석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와 고용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경제 지원 

및 회복’과 ‘고용 안정 지원’토픽은 ‘설명’요소로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보호

조치를 알리는 ‘방역수칙 준수’토픽은 ‘조치’요소로 

볼 수 있다. 

‘경제 지원 및 회복’ 토픽은 백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통한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5>참조). 한

편, 11월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

역 수칙 준수’ 토픽은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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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 안정 지원’ 토픽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

정한 고용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정부의 포부, 지

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4차(2021년 04월 01

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에 속하는 대통령 

연설문 25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키워드와 토픽은 

<표 7>과 같다. 토픽1은 ‘델타변이 중신의 확산’이

라는 토픽으로 ‘확진자’, ‘지자체’, ‘확산세’, ‘수도권’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4차 대유행을 맞아 

지역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토픽

2는 방역 모범국에서 백신 생산까지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의 ‘백신 공급을 위한 글로벌 

<표 6> 3차 확산 토픽 분석 결과

토픽ID 토픽명 주요 키워드

1 경제 지원 및 회복

Highest Prob: 백신접종, 어려움, 소상공인, 
적극적, 예방접종, 재난지원금, 정상화

Score: 대상자, 백신접종, 예방접종,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상화, 합리적

2 방역 수칙 준수

Highest Prob: 확진자, 치료제, 어려움, 
확산세, K방역,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Score: 대규모,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감염자, 신속항원검사, 연말연시, 수도권

3
고용 안정

지원

Highest Prob: 일자리, 대한민국, 한국판,
재확산, 소상공인, 불평등, 어려움

Score: 불확실성, 일자리, 한국판, 
불평등, 제조업, 맞춤형, 경쟁력

<그림 5> 3 차 확산 월별 토픽 변화



24 광고PR실학연구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위탁생산’, ‘K

방역’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토픽3은 ‘경제 회

복’으로 ‘일자리’, ‘대전환’, ‘한국판’, ‘자부심’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응에 자부심을 

느끼고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정부 지원을 통

한 경제 회복을 준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IDEA모델의 관점에서 도출된 토픽을 살펴보면, 

확진자 수 증가를 알리며 공중의 주의를 끄는 ‘델타

변이 중심의 확산’토픽은 ‘내재화’요소에 포함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일에 대해 설

명하는 ‘백신 공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경

제 회복 ’토픽은 ‘설명’요소로 볼 수 있다.

‘델타변이 중심의 확산’ 토픽은 확진자 수가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과 7월에 

<표 7> 4차 확산 토픽 분석 결과

토픽ID 토픽명 주요 키워드

1 델타변이 중심의 확산

Highest Prob: 백신접종, 확진자, 지자체, 
확산세, 적극적, 우리나라, 수도권

Score: 보건소, 지자체, 수도권, 거리두기, 
생활치료센터, 확산세, 진단검사

2
백신 공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Highest Prob: 글로벌, 세계적, 서비스, 
파트너십, K방역, 위탁생산, 우리나라

Score: 위탁생산, 파트너십, 글로벌, 
대한민국, 서비스, 효과적, 선진국

3 경제 회복

Highest Prob: 대한민국, 일자리, 어려움, 
대전환, 자영업자, 소상공인, 국제사회

Score: 자부심,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한국판, 취약계층, 국민지원금

<그림 6> 4 차 확산 월별 토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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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발현율을 보이다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그림6>참조).‘백신 공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십’ 토픽은 ‘백신 파트너십’ 이 합의된 5월에서 6월 

사이에 활발하게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제 

회복’ 토픽은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4차 확산 초반에는 ‘델타변이 중심

의 확산’ 토픽이 다른 토픽에 비하여 높게 발현되었

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회복’ 토픽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문제2>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문제2>는 ‘코로나19 주요 확산 시기별 대

통령 연설문의 감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이며 이

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감

성분석 결과, 긍정적 감성이 94건(62.7%)으로, 부

정적 감성 (48건, 32.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감성의 주된 내용을 살

펴보면 ‘K방역’, ‘극복 가능성’, ‘백신 접종’ 등과 관

련된 내용이었으며 부정적 감성의 주요 내용은 ‘확

진자 증가’, ‘경제 피해’, ‘고용 불안정’ 등과 같은 

<표 8> 확산 시기별 감성분석 결과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 4차 확산 전체

긍정
21

(14.0)
27

(18.0)
28

(18.7)
18

(12.0)
94

(62.7)

부정
22

(14.7)
13

(8.7)
8

(5.3)
5

(3.3)
48

(32.0)

중립
4

(2.7)
2

(1.3)
0

(0.0)
2

(1.3)
8

(5.3)

전체 47 42 36 25 150

<그림 7> 1 차 확산 시기 확진자 수에 따른 감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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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었다. 대구・경북・신천지 중심 집단감염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부정적 감성이 증가하

였으며 사랑교회와 진보・보수 집회 관련 확산 이

후로도 부정적 감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후 특

정 사건이나 의제에 상관없이 긍정적 감성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의 경우는 5.3%

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시기에 따른 특이

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먼저, 1차 확산 시기(2020년 01월 19일부터 2020

년 04월 20일까지)의 47건의 연설을 분석한 결과 

부정이 22건(14.7%), 긍정이 21건(14.0%)으로 나

타났다(<표 8>참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그림 8> 1 차 확산 시기 긍・부정 연설에 나타난 워드클라우드

<그림 9> 2 차 확산 시기 확진자 수에 따른 감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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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주로 부정적인 연설이 이뤄졌고 신천지

와 대구・경북 중심의 확진자 수가 증가한 시기 

또한 부정적 연설이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그림 

7>참조). 이는 신천지와 대구・경북 중심의 확진

자 증가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긍정적 연

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4.15 총선이 진행

된 시기를 보면, 하루 평균 약 44명의 확진자가 발

생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연설만이 주로 확인되

었다.

<그림 8>은 1차 확산시기, 부정적, 긍정적 연설

에 등장한 키워드의 빈도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

화한 것이다. 부정적 연설에서는 어려움, 지역, 불

안, 확산 등의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긍정적 

연설의 경우 방역, 극복, 협력, 세계, 개발 등의 단

어가 나타나고 있었다. 공통적인 키워드로 ‘경제’

가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연설은 주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과 관련된 키워드가 등장하였고, 긍정적

인 연설에서는 방역, 바이러스 극복, 치료제 개발 

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 2차 확산 시기(2020년 04월 21일부터 

2020년 09월 28일까지)를 보면, 42건의 연설 중 긍

정이 27건으로  18.0%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정

은 13건(8.7%)으로 나타났다(<표9>참조).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

한 직후, 부정적 연설이 진행되었지만 이후에는 주

로 긍정적인 연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참조). 이 시기에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연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보수・진보 집회

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연설

이 진행되었다.

2차 확산 시기, 부정적, 긍정적 연설에서 등장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본 결과(<그림 10>

참조), 부정적인 연설에서는 주로 상황, 교회, 어려

움, 학교 등의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긍

정적인 연설에서는 경제, 지원, 대응, 한국판 등의 

<그림 10> 2 차 확산 시기 긍・부정 연설에 나타난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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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가 주로 나타났다. 2차 확산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로 ‘방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 연설은 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되었고, 긍

정적인 연설은 경제, 협력, 일상, 극복 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로 나타났다.

한편, 3차 확산 시기 (2020년 09월 29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의 36건의 연설 중 긍정이 

28건(18.7%), 부정이 8건(5.3%)으로 나타났다(<표

8>참조). 3차 확산에는 주로 긍정적인 연설이 진행

되었는데(<그림11> 참조) 11월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긍

정적인 연설이 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후 1월에는 본격적으로 백신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연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확산시기의 부정적인 연설을 보면 방역, 일

상, 어려움, 불평등 등의 단어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연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그림 12>참조). 긍정적인 연설의 경우, 경

제, 회복, 백신, 세계, 지원 등의 단어가 두드러졌는

데 경제 회복 및 백신 등장과 관련된 연설이 진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차(2021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확산에서는 긍정이 18건(12.0%)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내용이 주를 이룬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8>참조). 먼저,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후, 부정적 연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

인 연설이 진행되었다(<그림13>참조). 특히, 8월

부터 일일 평균 약 1809명이 확진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부정적인 연설이 진행되지 않았다.

4차 확산 시기의 부정 연설에서는 주로 경제, 

일자리, 회복 등의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

<그림 11> 3 차 확산 시기 확진자 수에 따른 감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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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 차 확산 시기 긍・부정 연설에 나타난 워드클라우드

<그림 13> 4 차 확산 시기 확진자 수에 따른 감성 변화

<그림 14> 4 차 확산 시기 긍·부정 연설에 나타난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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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긍정적인 연설에서는 백신, 글로벌, 접종 등의 

키워드가 주로 나타났다 (<그림 14>참조). 4차 확

산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연설이 진행되었는데 백

신이 주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연설의 경우, 경제와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및 논의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 관련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살

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별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주요 토픽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1차 확산에서

는 ‘일상생활 지속’, ‘대구・경북・신천지 중심의 

확산’, ‘경제 위기’라는 토픽이 도출되었다. 실제 1

차 확산 초기에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 과도한 

불안감 떨쳐내고 일상활동, 특히 경제활동, 소비활

동을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거리두기 단계도 시행 전으

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표 1>참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천지 중심의 국내 집단감

염이 확산되어 신천지는 1차 대유행 확산의 주범

으로 큰 질타를 받았다(이종원, 2021). 하지만 ‘일

상생활 지속’ 토픽이 코로나19 초반에 도출되고, 

일상생활을 장려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연설문과 

언론상에 보도된 것은 대통령의 위기상황 인식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여론

의 관심은 엄격한 출입국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는 것이다.  76만명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입국 규제 관련 내용은 연설문 토픽에 전혀 나타

나지 않아 대통령의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에서도 중국인 

입국 규제를 조속히 진행해 확진자 수를 성공적으

로 감소시킨 대만과 싱가포르와 명확한 차이를 보

이는 부분이다 (윤수정・허상우, 2020). 감염학 분

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고려대 김우주 교수를 비롯 

의료계 전문가들도 중국 입국규제를 하지 않을 경

우 자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외국인 감염자들

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효진, 2020), 2020년 02월 28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

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출입국 규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우한발 입국자 외엔 

1단계 봉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초동대응의 실패를 정부 위기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박동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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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시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되는 의제는 

외교, 국익 등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을 고려하

여 결정해야 하지만(신현기, 2014), 이와 동시에 조

속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유도하고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과 지지를 얻고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의제와 함께 여론의 의제를 

고려한 연설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한편,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의제가 연설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던 선행연

구(가상준・노규형, 2010)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

다 (<그림 1>참조). 이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

할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되는 ‘결집효과

(rally around the flag)’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ichenberg et al. 2006; Erikson and Tedin 1995; 

Hetherington and Nelson 2003; Kernell, 1978; Kriner 

and Schwartz, 2009; Mueller, 1970; Norrander and 

Wilcox, 1993).

다음으로 2차 확산시기를 보면 ‘수도권 중심의 

확산’, ‘K방역의 우수성’, ‘고용 안전망 강화’ 토픽이 

추출되었다. 2차 확산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함

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확산’ 토픽이 함께 증가하

였으며 ‘K방역의 우수성’과 ‘고용 안전망 강화’ 토픽

은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상황에 적절한 토픽들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차 확산 시기에서는 ‘경제 지원 및 

회복’, ‘방역 수칙 준수’, ‘고용 안정 지원’ 토픽이 

추출되었다. 이 시기는 11월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표 1>참조) 확진자 수가 급증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방역수칙 관련 토픽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경제관련 토픽은 증가하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다. 또한 1차 확산 시기 거리

두기 단계 시행 전, 약 5000명 이상의 관련 확진자

가 발생한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과 비교해 보면, 

이 당시 대통령이 직접 ‘신천지’를 언급하며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했고 강제수사까지 진행되었던 것

과 달리(노지민, 2020),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 발

발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서 확진자가 약 1000

명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언급

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방역의 정치화라는 언론과 

여론의 비판(하사헌, 2021)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 하루에 약 400명 이상이 확진되

고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방역

수칙 준수 토픽이 줄어드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3차 확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그

림1>참조) 대통령 지지도의 일시적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전달해(전용주, 

2006), 대통령의 하락한 지지율을 상승시키고자 

‘경제 지원 및 회복’ 관련 토픽을 주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 풀이된다.

이러한 경제 관련 토픽이 증가하는 양상은 4차 

확산 시기에도 이어졌다. 4차 확산에서는 ‘델타변

이 중심의 확산’, ‘백신 공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십’, ‘경제 회복’ 토픽이 추출되었는데 4차 확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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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델타변이 중심의 확산’ 토픽은 

이와 반대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경

제 회복’ 토픽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4차 확

산 시기는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대통령의 지지

도가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하는 등 매우 낮은 양

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에 대통령은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위드코로나’에 대

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며 경제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필연적 하락의 법칙”에 지배받아 대부분 

임기 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문우

진, 2012),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대통령 지지도

의 일시적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용

주, 2006).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까지 하락했는데(<그림

1참조>),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19 방역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갤럽, 2021.04). 실제 한국갤럽이 조사

한 지지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20% 대에 진입한 4월 4째주부터 7월까지

의 평균 지지율은 33.9%였는데 ‘경제 회복’ 토픽이 

증가한 8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지지율은 41.3%

로 약 8% 이상 증가하여 경제와 관련된 연설이 지

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제와 

관련된 의제를 강조하였으며 위기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방역에 집중하기 보다 자신의 정치적 지지

도와 입지를 견고히 하는 데에 연설문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토픽분석의 결과를 효율적 위기 커

뮤니케이션의 요소를 제안하는 IDEA모델을 기반

으로 살펴본 결과, 대통령 연설문에서는 주로 위기

에 대한 관련성을 높여주는 ‘내재화’와 위기상황에

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설명’ 요

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IDEA 

모델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행동 대처를 

제공하여 수용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위

기 메시지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Frisby, Sellnow, Lane, Veil, & Sellnow, 2013) 1차 

확산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116명, 2차 확산

은 약 81명, 3차 확산 약 432명, 4차 확진자 수 약 

12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반

해, 연설문의 토픽은 주로 경제 회복에 집중되어 

있고 행동 조치에 대한 메시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DEA모델에 따르면 위기의 심각성

이나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설

명하고 전달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과나 정책을 자랑

하는 설명으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대응을 

최우선으로 삼기보다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성과

를 자랑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김용석, 2021)과

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요약하면, 대통령은 위

기상황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과‘행동조치’ 요

소를 개선하여 국민이 취해야 할 보호조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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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감성변화 양상에 관한 것이다. 먼저, 1차 확산과 

2차 확산에서 대통령의 연설은 확진자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부정적인 연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3차 확산부터는 확진자 수나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연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3차 확산시기에 정부는 백신 확보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남정호, 2020) 이에 대통령

은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백신 확보 문제

를 일축했다. 3차 확산시기에 긍정 연설로 ‘백신’,

‘접종’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난 것을 보아(<그림

12>참조) 대통령은 백신 확보 문제를 의식하여 이

와 관련된 긍정적인 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확산도 긍정적인 연설이 이어졌는데  하

루 평규 약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에도 긍정적인 연설이 주를 이룬 것은 4차 확산에 

최저점을 기록한(<그림 1>참조)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고자 8월부터 ‘위드코로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며 긍정적 반응인 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파

악된다.  

감성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확산된 1차 확산 

초반을 제외하면 긍정적인 연설이 압도적으로 많

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입니

다”,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

명합니다”등 주로 경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에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대

통령의 자화자찬과 낙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

을 보였으나(강덕구,2021) 연설문에 나타난 대통

령의 의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위기 메시지 요소를 제시하

는 IDEA모델을 통해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고 

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토픽모델링과 감성분석

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한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

령이 중시하는 의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달라졌는

지, 어떠한 감정을 통해 전달했는지 밝힘으로써 위

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황에 맞는 메시지 전달

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결

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효율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한

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의 일부만을 다

루고 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시점부터 현재

(2021.10.31)까지의 상황을 다루었지만 코로나19

는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 코로나19의 전 시기를 포함하여 보강 연구가 

진행된다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차~4차 확산시기에 해당하

는 코로나 관련 모든 연설문을 포함했으나,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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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비교적 적어 토픽 추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에 있어 텍스트 샘플의 절대적

인 기준은 없지만 텍스트 수가 많을수록 보다 다양

하고 상세한 토픽을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

나19의 종식 이후, 코로나19기간 동안 행해진 대통

령의 연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면 토픽들의 변

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

석 대상을 대통령 연설문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의 

메시지와 언론을 함께 분석하여 더 종합적인 그림

을 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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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 aim to find out the leader's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in a national crisis situ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residential speech concerning COVID-19 by employ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and sentiment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 during the 1st time frame 

(20.01.19-20.04.20) and the 2nd  time frame(20.04.21-20.09.28), topics related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ere derived and negative sentiment increased. However, from the 3rd time frame 

(20.09.29-21.03.31), changes in topics and sentiment did not occur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specific events. Rather, positive emotions were found to be dominant in the 

3rd time frame.  Economic topics appeared more frequently than infection related topics during 

the 3rd and the 4th time frame(21.04.01-21.10.31). Despite an unceasing surge in coronavirus cases 

throughout the nation, the president’s speech was found to be limited to economic recovery and 

support accompanied with positive sentiment as opposed to informing the risk or to asking for 

protective actions. Additionally, based on the IDEA model, we examined the president’s speech 

to see whether the president utilized effective crisis communications.  We found that the president 

mainly used "internalization" and "explan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Crisis communication, Presidential speech, IDEA model, Topic modeling, Sentiment 

analysis


